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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백남준아트센터 소개

I. 백남준아트센터 소개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
백남준
아트센터

2001년 작가 백남준과 경기도는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백남준은 생전에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명명했다. 2008년 10월에 개관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랐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 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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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체 관람 안내

5
관람시간

1
단체 자유
관람 예약
및 주의 사항

6
기타 사용
가능 시설
및 편의 시설

2
단체 도슨트 투어 
예약 및 주의 사항

3
주의 사항

4
관람요금

- 오전 10시 ~ 오후 6시 (7~8월 오전 10시 ~ 오후 7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 백남준 라이브러리(이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 카페테리아 및 아트샵

*관람 문의 : 031-201-8571~2 (reservation@njpartcenter.kr)

- 단체(20인 이상) 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www.njpartcenter.kr) 

-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시간당 최대 자유관람

  인원은 100명입니다.

-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단체관람 페이지에서 예약 버튼을 클릭하셔서

  관람을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단체는 자유관람만 가능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과

  인솔자의 비율을 5:1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문 시 안전관련 서약서를 확인하시고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단체(20인 이상) 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www.njpartcenter.kr) 

-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시간당 최대 도슨트

  투어 인원은 60명입니다.

- 단체 전시해설은 자유관람과 별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성인 2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일 총 4회(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3시)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단체관람 페이지에서 예약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시해설을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 전, 인솔자의 관람 예절 등에 대한 사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람 시 인솔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A3 이상 사이즈의 가방류는 안내데스크 물품보관소에 맡기셔야 합니다.

- 무료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 특별전은 관람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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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육 프로그램 안내

학생단체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백남준아트센터는 학급 단위 초·중·고등학생 및 장애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백남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감상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백남준과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창의적 사고의 성장과 예술적 경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찾아가는 미술관 | 백남준의 편지

백남준의 작품세계를 여러 주제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탐구해보고, 연계된

활동을 통해 백남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후,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집중감상 프로그램 <피드백>을 통해 

조금 더 심화된 작품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대상 

참가비

신청방법

문의

2018.9.4.~10.19, 화-금, 수업 시간 40분

* 공휴일 제외, 시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바랍니다.

신청학교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단체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소재 학교)

무료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njpartcenter.kr)

031-201-8512
* 접수 및 문의 : edu@njpartcenter.kr / 031-201-8512

* 자세한 사항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 참조

프로그램 일정 (총 소요시간 40분)

2018 하반기 백남준아트센터 학생단체 교육 프로그램  안내

학

생

단

체

프

로

그

램

장애단체

프로그램

<옹기종기
모아보면>

진로탐색

프로그램

<미술관
탐구생활>

찾아가는

미술관

<백남준의
편지>

집중감상

프로그램

<피드백>

구분

세부일정

강의

활동

마무리

20분

10분

10분

백남준의 작품 중 ‘음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백남준의 예술에 대해 이해하기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활동지에 표현해보기 

공유 및 마무리하기

세부대상

시간

일시 내용

내용

장소 접수 참가비

사

전

교

육

본

교

육

초등 고학년
/중학생

30명 이하
단체

초 •중 •고등

학생 30명 
이하 단체

장애 학생
10명 내외
단체

사전협의 된 
단체

09.04
-

10.19
(화-금)

10.16
-

11.30
(화-금)

09.04
-

11.30
(화-금)

09.04
-

11.30
(요일
협의)

신청

학교

교육실

전시장

교육실

전시장

백남준

아트센터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전화

접수

무료

1인당 
3,000원

무료

무료

백남준의 작품세계를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통해 
탐구해보고, 연계된 활동을 
통해 백남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백남준의 주요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지를 통한
활동으로 백남준의 예술세계
이해해본다.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고, 
신체와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하여 다른 친구들과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본다.

중학생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6회 차의 수업을 통해 예술을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확장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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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감상 프로그램 | 피드백

집중감상 프로그램 <피드백>은 ‘피드백(feedback)’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전시를 

감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반응까지 그 과정으로 여깁니다.

또한 정보를 주거나 필요한 사항 등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의 피드(feed)와

백남준의 백(paik)이 결합하여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장애단체 프로그램 | 옹기종기 모아보면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고, 하나의 화면 위에 신체와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느껴보고 신체와 

일상의 다양한 도구, 그리고 감각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일시

시간

장소

대상 

참가비

신청방법

문의

일시 

장소

대상

참가비

신청방법

문의

2018.10.16.-11.30, 화-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초등 10:00-11:30/14:30-16:00 (90분)

중·고등 10:00-12:00/14:30-16:30 (120분)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전시실

초·중·고등학생 30명 이하 단체

* 인원에 따라 전시관람은 2그룹으로 나눠 진행

1인당 3,000원

이메일 접수(edu@njpartcenter.kr)

031-201-8512

2018.9.4.~11.30, 화-금, 10:00-11:40 (100분) 

*휴관일·공휴일 제외, 시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바랍니다.

백남준아트센터 교육실, 전시장

장애 학생 단체 10명 이내

무료

이메일 접수(edu@njpartcenter.kr)

031-201-8512

프로그램 일정 I 초등 (90분)

프로그램 일정 (총 소요시간 100분)

프로그램 일정 I 중 •고등 (120분)

세부일정

세부일정

세부일정

도입

전시관람

마무리

도입

전시관람

모둠활동

마무리

도입

전시관람

활동

마무리

10분

50분

30분

10분

50분

30분

30분

10분

30분

50분

10분

교육실

전시실

교육실

교육실

전시실

전시실

/교육실

교육실

교육실

전시실

교육실

교육실

- 인사 및 수업내용 안내
- 백남준 및 전시 소개

- 활동지를 이용한 전시 집중 감상

- 원하는 작품을 골라 해시태그 작성하기
- 공유하기
- 활동 마무리 및 설문지

- 인사 및 수업내용 안내
- 백남준 및 전시 소개

- 활동지를 이용한 전시 집중 감상

- 모둠별 자유 감상 및 활동지 체험
- 모둠별 작품 키워드 만들기

- 공유하기
- 활동 마무리 및 설문지

- 인사 및 소개

- 백남준 작품 감상

- 짝을 이루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나누기
- 서로의 신체 일부분을 본을 뜨고 그 안을
  여러 재료를 활용하여 꾸며주기

-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내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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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탐색 프로그램 | 미술관 탐구생활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추어, 예술이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학생들에게

예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단계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장소

대상 

참가비

신청방법

문의

2018.9월 ~ 11월, 요일협의 (6회 연속 진행)

백남준아트센터

사전협의 된 중학생 20명 내외 단체

무료 *자유학기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운영합니다.

전화접수

edu@njpartcenter.kr/031-201-8512

프로그램 일정 I 초등 (90분)

세부일정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여러 가지 미션 활동 체험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의 공간 탐색

다양한 상황과 목적을 가진 관람객의 역할극 체험을 하며 미술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에 대한 이해하기

백남준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배우고 작품을 관람하며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해 이해하기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우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 
미술관 속 직업에 대해 이해하기

현대 미술 작가가 진행하는 워크숍을 통해 예술가가 하는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앞서 배운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내가 원하는 미술관, 
나만의 미술관을 꾸며보기

내용

IV. 백남준 연보 및 센터 주요 소장품 소개

• 7월 20일 서울 종로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출생

• 경기보통중학교 입학

• 피아니스트 신재덕과 작곡가 이건우를 통해 20세기 신음악을 접함

• 홍콩으로 이주하여 로이덴스쿨에서 수학

• 일본으로 이주

• 도쿄대 문학부 입학. 미학, 음악학, 작곡을 배움

• 도쿄대 미학과 졸업 : 논문 「아놀드 쇤베르크 연구」 

• 독일 뮌헨대에서 철학과 입학, 음악학과 미술사 수학

• “다름슈타트 국제현대음악 하기강좌” 참여 : 음악가 칼하인츠

   슈톡하우젠과 만남

• <현악 4중주> 작곡

• 프라이부르크 고등음악원에서 작곡가 볼프강 포르트너에게 수학

• “다름슈타트 국제 하계 현대음악강좌”: 존 케이지와 윤이상을 만남

• 쾰른으로 이주, WDR 전자음악연구소에서 작업 시작

• 뒤셀도르프 갤러리22에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발표

• 10월 6일 쾰른의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아틀리에에서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연습곡> 공연 

• 플럭서스 운동의 창시자 조지 마키우나스 만남

• 슈톡하우젠의 <오리기날레> 공연에 참가하여 <머리를 위한 선>, <심플>, 

   <플라토닉 연습곡 No. 3>을 공연.

• 에밋 윌리암스, 잭슨 맥 로, 볼프 포스텔, 딕 히긴스, 앨리슨 놀즈,

   조지 마키우나스, 아서 쾨프케, 로베르 푀유, 벤자민 패터슨 등과 함께

   플럭서스 멤버로 활동

• 뒤셀도르프 카마슈필레에서 열린 “음악에서의 네오 다다”에서

   <스마일 젠틀리: 플라토닉 연습곡 No.5>, <아메리칸 바가텔> 등 공연

• 비스바덴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플럭서스 – 비스바덴 국제 신음악

   페스티벌”에서 <머리를 위한 선>,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하나> 등 공연

• 부퍼탈의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세계 최초의 비디오 아트 전시”로 기록되는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 개최

• 일본으로 돌아가 우치다 히데오, 아베 슈야와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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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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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에서 아베 슈야와 협업 시작

• <로봇 K-456> 제작

• 뉴욕으로 이주하여 샬럿 무어먼 만남

• «제 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서 <로봇 오페라> 초연

• «오리기날레»에서 샬럿 무어먼과 함께 액션 뮤직 공연  

• 뉴욕 뉴 스쿨에서 «백남준: 사이버네틱스 예술과 음악» 전시 개최

• 존 록펠러 2세 펀드로 소니 비디오테이프 리코더 포르타백 구매

• <오페라 섹스트로니크> 퍼포먼스 공연 도중 경찰에 연행되었다 풀려남 

• 일본으로 잠시 귀국하여 슈야 아베와 비디오 신디사이저 개발

• 보스턴 WGBH 방송국 뉴 텔레비전 워크숍 참여

• 보스턴 WGBH <매체는 매체다> 방송

• 뉴욕 하워드 와이즈 갤러리에서 열린 «창조적 매체로서의 TV» 전시에

   샬럿 무어먼과 함께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 브라> 출품

• WGBH 방송국 및 록펠러 재단 지원으로 슈야 아베와 함께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개발

•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이용하여 제작한 작품 <비디오 코뮨>을 4시간 동안

   생방송

• 뉴욕 WNET 방송국에서 <글로벌 그루브> 제작 

• WGBH, WNET 공동제작으로 <존 케이지에게 바침> 방송

• 뉴욕 에버슨 미술관 회고전 «백남준: 비디아 앤 비디올로지 1959-1973» 개최

• 비디오로만 구성된 최초의 전시 «프로젝트 74»에 참가

• 쾰른 쿤스트페어라인에서 회고전 «백남준: 작품 1946-1976: 음악-플럭서스-   

   비디오» 개최

• “카셀 도큐멘타 6”에서 샬럿 무어먼, 요셉 보이스, 더글라스 데이비스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9분(도큐멘타 6 위성 텔레캐스트)> 공연

• 플럭서스 동료인 구보타 시게코와 결혼

•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 교수로 초빙  

• 플럭서스의 창시자 조지 마키우나스의 추모행사를 요셉 보이스와 진행

• 베를린 미술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빌 그로만 상 수상

•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회고전 «백남준» 개최, <로봇 K-456> 교통사고 연출

• 비스바덴 쿤스트페어라인의 «비스바덴 플럭서스 1962-1982» 참가

• 1월 1일 뉴욕과 파리를 위성으로 연결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생방송, 34년 만에 한국에 귀국

• 도쿄도 미술관에서 아시아 첫 회고전 «백남준-모스틀리 비디오» 개최

• 10월 4일 서울, 도쿄, 뉴욕을 위성으로 연결하는 <바이 바이 키플링> 생방송

•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1003대의 TV로 구성된 <다다익선> 설치

• 9월 10일 세계 10개국을 위성으로 연결하는 <세계와 손잡고> 생방송

• 7월 20일 서울 갤러리 현대에서 요셉 보이스의 추모 굿 <늑대의 걸음으로> 공연

• 카이저링 상 수상

• 뒤셀도르프 갤러리 한스 마이어에서 «백남준: 신작» 개최

•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첫 회고전 «백남준 회고전: 비디오때

   비디오땅» 개최

• 서울의 갤러리 현대에서 «백남준: 최신작품 ‘88-‘92» 개최

•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

• 제1회 광주 비엔날레 참가 및 특별전 «광주 비엔날레: 인포 아트 ‘95» 기획

• 제 6회 후쿠오카 문화상 수상

• 4월 뉴욕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짐

• 독일 캐피탈 지의 세계 100대 작가로 선정

• 아트뉴스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25인 선정

• 내셔널 아트 클럽 어워드 수상

•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회고전 «백남준의 세계» 개최: <야곱의 사다리>,

   <삼원소> 등 레이저 작품 설치 

• 빌헬름 렘부르크 상 수상

•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 <트랜스미션> 퍼포먼스 및 레이저 작품설치

• 1월 29일 미국 마이애미 자택에서 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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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Hommage  John Cage
-
백남준, 1958-1962, 오브제

1959, 퍼포먼스

존 케이지와의 만난 후 큰 영향을 받은 백남준은 예술적

존경의 의미로 1959년 뒤셀도르프의 갤러리22에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라는 공연을 한다. 백남준은

이때의 소리 콜라주를 담은 릴테이프를 액자에 넣어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라는 같은 제목의 작품을 남겨

놓았다. 릴 테이프에는 클래식 음악부터 일상의 소음까지 

녹음해서 편집했는데, 클래식 음악으로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독일가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등이, 비음악적인 소리로는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상자 속의 돌 소리, 수탉 울음, 복권발표와 뉴스,

그리고 장치된 피아노의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다.

1961년 10월 26일 슈톡하우젠의 «오리기날레»에서

백남준은 <머리를 위한 선>을 선보였다. 머리카락과 손,

넥타이 등에 붓처럼 잉크를 묻혀 바닥에 놓인 종이 위를

기어가면서 천천히 선을 그어서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의 

흔적들까지 남겨놓았다. 이 작품은 미국의 작곡가

라 몬테 영이 발표한 컴포지션 시리즈와 관련이 있다.

그 중 <컴포지션 1961>을 백남준 식으로 재해석한 것인데, 

라 몬테 영의 스코어에는 “직선을 긋고 그것을 따라가라

(Draw a straight line and follow it)”라고 되어 있다.

1962년 비스바덴 시립미술관에서 있었던 «플럭서스

국제 신음악 페스티벌»에서 백남준은 잉크와 토마토

주스를 섞은 액체에 머리카락을 적셔 약 4미터(13피트)의 

종이 위를 천천히 기어가기도 했다. 

1963년 독일의 부퍼탈에서 열린 백남준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에 등장한 13대의 실험 TV 

중 하나이다. 초기 형태의 <참여 TV>는 순수하게 청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후에 제작된 <참여 TV>는 

음향의 증폭을 시각화시켜 누군가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낼 경우 모니터에 여러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소장품은 1998년 재제작 된 작품으로 

누군가 마이크에 대고 낸 소리인 청각신호가 미세한

전자신호로 바뀌고, 그것을 증폭시켜 시각적 패턴으로

보여준다. 관객이 내는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에 따라

삼색(적, 녹, 청)으로 분리된 선들은 예측할 수도 없고

반복되지도 않는 이미지로 변화한다.

24개의 모니터로 설치된 <TV 시계>는 모니터의 주사선을 

조작하여 하나의 선을 만들었다. 하루 24시간을

상징하는 듯 24개의 모니터가 각각 다른 기울기의 선을

보여주며 한 바퀴 회전하는 시계 바늘처럼 시간을

표현한다. 여기서 시간은 전자 광선이 만든 한 줄로 응축된 

이미지로 보이는데, 관객들은 24개의 모니터를 어떤

방식으로 감상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전개를 연속적으로

또는 분절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리거나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된다. 

3

참여 TV 

Participation TV 
-
백남준, 1963(1998) 

2 

머리를 위한 선

Zen for Head 
-
백남준, 연도미상, 평면작품

4

TV 시계

TV Clock
-
백남준, 1963-1977(1991)

백남준아트센터 주요 소장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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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봇 K-456

Robot K-456
-
백남준, 1964(1996)

백남준의 첫 번째 로봇 작품인 <로봇-K456>은 1964년

“제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일본 엔지니어 아베 슈야와 공동 제작한 이 작품은

20채널로 원격 조종되는 로봇으로, K-456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18번 Bb장조 K.456(Mozart Piano Concerto 

NO.18 Bb Major, k.456)의 쾨헬 번호이다. 이 로봇은

거리를 활보하며 라디오 스피커가 부착된 입으로는

존 F.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재생하고 마치 배변하듯 콩을 

배출하기도 했다. 백남준과 각종 퍼포먼스에서 함께

공연했고 1982년 뉴욕 휘트니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의 

회고전에서는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

퍼포먼스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계적 합리성의

허구를 드러내고 인간적 고뇌와 감성을 지녔으며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화된 기계를 제시하고 있다.

1965년 백남준이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 «백남준 : 

사이버네틱스 예술과 음악»에서 선보인 작품 중 하나인 

<자석 TV>는 관객들이 자석을 움직여서 모니터의 화면을 

변화시키는 작품이다. 강력한 자력은 텔레비전 전자빔에 

간섭 현상을 일으켜 전자빔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백남준이 의도했던 대로 관객의 참여로 인해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패턴이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단순한 원리로 

화면을 조작하여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내는 비디오

아트의 미래를 예언하는 작품이다.

<닉슨 TV>는 백남준의 초기 실험 TV 중 하나로, 

신호발생기를 통해 만들어진 신호를 앰프를 통해 증폭시킨

다음 모니터 위에 설치된 코일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 전류는 스위치를 통해 두 개의 모니터에 번갈아 가며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가 TV 브라운관의 전자

빔을 왜곡시켜 화면에 등장하는 닉슨 대통령(Richard 

Nixon, 1913-1994)의 얼굴을 일그러뜨려 희화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닉슨은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낙선했는데, 백남준은 미디어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만들었다. 

백남준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통로로 여겨졌던 텔레비전을

쌍방향의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피아노 건반처럼 영상을 연주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했다. 완성된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카메라 등 여러 외부 영상 소스를 받아 실시간으로 색과

형태를 변형하는 영상편집이 가능한 기계다. 이후 1970년 

보스턴의 WGBH 방송국을 통해 방영된 <비디오 코뮨>을 

시작으로 1977년 뉴욕의 WNET을 통해 방영된 

<미디어 셔틀 – 뉴욕/모스크바>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제작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백남준아트센터는 2011년 아베 슈야와 협력하여 ‘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베 슈야 

컴팩트 버전 신디사이저로 기능을 복원하였다.

7

닉슨 TV

Nixon TV
-
백남준, 1965(2002)

6

자석 TV

Magnet TV
-
백남준, 1965(1969)

8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Paik-Abe Video Synthesizer
-
백남준, 1969(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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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정원 

TV Garden
-
백남준, 1974(2002)

<TV 정원>에는 여러 대의 텔레비전이 식물들 사이에

다양한 각도로 놓여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글로벌 

그루브>로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소통할 수 있는 음악과 

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백남준 특유의 편집으로

제목처럼 ‘전 지구적인 흥겨움’을 만들어 낸다.

TV모니터들은 낯선 각도로 배치되어 있는데, 화면이

하늘을 향하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어 여러 대의

TV를 동시에 바라보게 된다. 실내에 인공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는 자연 환경과, 자연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테크놀로지를 대변하는 텔레비전이 하나의

유기체적 공간을 이룬다.  다양한 리듬 속에서 텔레비전의 

전자적 영상이 생태계의 일부가 되도록 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픽셀의 자극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백남준은 불상이 TV를 보고 있는 <TV 부처>라는 같은

제목의 작품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백남준아트센터가 소장한 작품은 부처가 폐쇄회로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찍힌 자신의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고 있는 설치 작품이다. 종교적인 구도자이자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가 현대문명의 상징이자 대중매체인 

TV를 본다는 점, 혹은 화면 속 자신에게 빠져든

나르시스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성찰의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던지는 작품이다. 1974년 쾰른미술관에서

는 백남준이 직접 법의를 걸치고 TV 앞에 앉아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만약 관람객이 부처가 바라보는

TV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내민다면, 화면 속에 등장한 

자신을 보게 되는데, 백남준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닫혀 있지 않은 전자 환경”을 

만들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일렬로 늘어선 24대의 TV모니터와 어항이 같은 프레임으로

놓여 있어, 어항에서 살아 있는 물고기들의 움직임과

영상을 함께 감상하게 된다. 어항과 텔레비전 화면이

중첩되어 실제로 살아있는 물고기와 비디오 속 물고기가 

하나의 시공간으로 합쳐지는가 하면, 머스 커닝햄(Merce 

Cuuningham, 1919-2009)이 물고기와 함께 춤을 추고,

물고기는 하늘을 헤엄치는 듯하다. 관람자는 어항이

모니터가 되고 모니터가 어항이 되는 시각적 현상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시선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게 된다. 

<TV 물고기>는 재현과 실체의 관계를 다루면서도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자연의 요소를 결합시켰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화면의 ‘생생함’과 현실 속 자연의 ‘살아있음’을 

대비시키며 차이를 부각하기 보다는 기술과 자연의 공존과 

상응을 강조하고 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조지 오웰이 쓴『1984』라는

미래를 상징하는 소설의 배경인 1984년 1월 1일에 백남준이

기획한 생방송 위성TV프로그램이다. 조지 오웰은

소설에서 1984년이 되면 매스미디어가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언을 했고, 이에 백남준은

“조지 오웰, 당신은 절반만 맞았다”라며 예술을 통한

매스미디어의 긍정적 사용을 보여준다. 뉴욕은 낮12시,

파리는 저녁 6시였고 한국은 다음날 새벽 2시였는데,

뉴욕과 파리를 연결하여 전 세계 2천500만 명이 위성을

이용한 쌍방향 소통의 현장을 시청했다.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 머스 커닝햄, 앨런 긴스버그, 샬럿 무어먼,

로리 앤더슨, 피터 가브리엘, 톰슨 트윈스, 어반 삭스 등

아방가르드 예술과 대중예술, 퍼포먼스 등이 교차

방송되기도 하고 서로 만나기 힘든 예술가들이 한 화면에

서 등장하기도 했다. 백남준이 3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계기가 되었으며, 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소통이라는

위성오페라 3부작의 시작이 되는 작품이다.

11

TV 물고기 

TV fish
-
백남준, 1975(1997) 

10

TV 부처 

TV Buddha
-
백남준, 1974(2002)

12

굿모닝 미스터 오웰 

Good Morning Mr. Orwell
-
백남준, 1984, 라이브 버전: 47min 37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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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바이 키플링

Bye Bye Kipling
-
백남준, 1986, 리바이즈 버전: 30min 47sec

<바이 바이 키플링>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마지막

날에 서울과 뉴욕, 도쿄를 위성으로 연결하여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보여주고자 했던 생방송 위성TV프로그램이다. 

키플링은 1889년 ‘동과 서의 발라드’라는 시를 썼는데,

“동은 동, 서는 서, 이 둘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 키플링의 생각에 

백남준이 작별인사를 보낸 것이다. 아시안 게임 마지막

마라톤을 생방송으로 연결하며 한국의 당시 발전한 모습과 

공연장면, 일본의 퍼포먼스 등을 스포츠 중계처럼 빠르게 

편집하였다. 

<세계와 손잡고>는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

9월 10일, 세계 곳곳을  연결한 백남준의 대규모 생방송

위성프로젝트이다. 서울과 도쿄 뉴욕이 생방송으로

연결되고, 이스라엘, 브라질, (구)서독, 중국, (구)소련,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생방송 위성TV

프로그램이다. 냉전이 종식되는 분위기 속에서

<세계와 손잡고>는 국경과 이념의 벽을 허무는

생방송이었다. 백남준이 갓에 면도 크림과 케첩을 뿌리는 

퍼포먼스가 나오고 과천국립현대미술관 중앙 홀에 있는

<다다익선>에서 벌어지는 국악 퍼포먼스가 나온다거나, 

이스라엘에서의 무용 공연과  베토벤이 태어난 집에서의 

록밴드 공연, 뉴욕 스튜디오에서 데이비드 보위와 라라라

휴먼스텝스의 공연, 류이치 사카모토 등 전 세계 예술가들

과 각 나라에서 보내온 영상들이 지구촌 축제를 보여주며, 

지구를 파괴하러 온 외계인이 계획을 수정한다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금색 도장을 한 나무 액자 안에 20대의

컬러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고, 2채널의 TV모니터에서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추상적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퐁텐블로’라는 제목은 프랑스의 퐁텐블로 성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성은 나폴레옹을 비롯한 프랑스의

군주들이 머물렀던 화려한 거처로, 그림을 나란히 걸어놓는

공간인 ‘갤러리’의 원형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프랑스와 1세의 갤러리는 실제 화려한 금색의 장식적

액자를 한 회화 작품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 “콜라주 

기법이 유화를 대신했듯이, 음극선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백남준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소형 TV 여러 대를 샹들리에 형태로 구성해 천장에 설치한 

시리즈 중 처음 제작한 작품이다. 이후 제작된 비디오

샹들리에와는 달리 모두 흑백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드문 작품이다. 케이블과 모니터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그 전체적인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샹들리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운동감과

화면의 움직이는 영상, 그리고 케이블 중간 중간 연결된

전구의 불빛이 설치된 공간을 압도하며 그 아래에 선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시청’을 경험하게 한다. 

15

퐁텐블로

Fontainebleau
-
백남준, 1988

14

세계와 손잡고

 Wrap Around the World
-
백남준, 1988, 리바이즈 버전: 42min 19sec

16

비디오 샹들리에 No.1

Video Chandelier No.1
-
백남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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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로제타 스톤)

Key to the Highway(Rosetta Stone)
-
백남준, 1995

백남준이 주창한 ‘전자 초고속도로’의 개념을 작가 자신에게

적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 원정

당시 로제타 마을에서 발굴한 로제타석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로제타석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기원전 305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여러 차례 발표했던

법령을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고대 이집트 민중문자,

고대 그리스 문자 등 세 가지 언어로 새겨 놓은 돌이다.

이 작품의 상단부에는 비디오 드로잉이, 중간 부분에는

각국의 언어로 기술된 백남준의 예술 이력이, 하단부에는 

백남준의 비디오 영상에서 발췌한 클립 이미지가 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백남준이 음악에서 비디오 아트로

관심을 돌리게 된 계기와 어떻게 플럭서스 예술운동에

동참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영향을 주고 받았던

예술가들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일어로 기술하고 있는데 백남준 예술의 발전단계와 흐름을 

축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삼원소>는 백남준이 레이저 설치 전문가인 노만 발라드와

함께 설치한 작품으로 삼각형, 원형, 사각형의 세 가지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있었던 대형 회고전 «백남준의 세계»

에서 처음 전시되었다. <삼원소>는 삼각형, 원형, 사각형의 

나무틀에 하프미러 아크릴을 붙여 레이저 빔의 움직임을 

반사시켜 공간을 확장시켰다. 프리즘이 모터에 의해

돌아가며 다양한 각도로 반사되어 만드는 레이저 빔의

움직임은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모그로  무한대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하다.  백남준은 1965년 처음

비디오를 상영하며 만든 리플릿에서 레이저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1966년에는 레이저 고주파를 이용한 수천 개의 

TV방송국이 생겨 독점적 방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했었다. <삼원소>는 새로운 매체를 실험한 백남준의 

예술가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자 비선형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무로 제작된 거대한 앤티크 코끼리 조각상과 의자 위에 

우산을 쓰고 있는 부처, 후면부의 붉은색 수레 위에 놓인 

앤티크 텔레비전과 라디오, 나팔 모양 확성기 등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코끼리의 다리는 각각 네 개의 수레 위에 

놓여 있으며,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은 부처는 흰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아디다스 우산을 쓰고 있다. 코끼리와

수레는 붉은색 전선을 통해 서로 이어져 있으며, 후면부의 

앤티크 텔레비전 안에서는 코끼리들이 축구를 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가득 실은 마차는

케이블 전선으로 이어진 코끼리의 이동방향에 따라 정보가

확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오브제들과 새로운

매체가 혼합된 이 작품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통신이 전파되는 

방식을 재고하게 한다. 

여러 모양의 구형 진공관 라디오 9대로 슈베르트를

표현했다. 빨간 축음기 스피커를 고깔처럼 쓰고 있으며

라디오를 구성하는 원형 다이얼과 주파수 숫자, 그리고

함께 달려 있는 시계의 시각적 요소들이 전체적 구도에

기여한다. 이 중 세 대의 라디오 안에는 소형 모니터를 넣어

영상을 보여주는데, 한 대는 정상적인 각도로, 다른 한 대는

위아래를 뒤집어서, 그리고 마지막 한 대는 스피커 뒷면에 

넣어 같은 영상이 각기 다른 이미지로 보이도록 했다.

영상에서는 샬럿 무어먼이 백남준의 신체를 첼로 삼아

연주하는 모습과 과달카날 섬에서 벌이는 퍼포먼스,

백남준이 거리에서 벌인 <로봇 오페라>와 자신의 실험

텔레비전으로 화면 조작 시연을 하는 모습 등이 나온다.

백남준은 몇몇 글에서도 슈베르트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술계에서 도움을 준 친구들에 대한 글에서는 동료

플럭서스 아티스트인 벤 보티에의 신실하면서도 순수한

기질을 가리켜 슈베르트 같은 인물이라 평하기도 했다.

19

코끼리 수레

Elephant cart
-
백남준, 2001

18

삼원소 : 삼각형, 원, 사각형

Three Elements : Triangle, Circle, Square
-
백남준, 1999 

20

슈베르트

Schubert
-
백남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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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럭서스(Fluxus)

플럭서스라는 용어는 조지 마키우나스가 1960년대 초에

만든 것으로 라틴어의 ‘fluere’에서 유래하는데, ‘변화’, ‘움직임’, 

‘흐름’을 의미한다.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의 경계에서 활동하던

국제적인 아방가르드 예술가 그룹의 이름으로 적절한 단어였다.

“삶과 예술의 조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플럭서스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예술

운동이다. 마키우나스를 비롯한 플럭서스 작가들은 플럭서스가 

하나의 태도이자 정신이 되길 바랐고, 일상생활이 예술이 되는 

과정을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장르가 섞여 있는 매개물로서의 

예술을 딕 히긴스는 인터미디어(intermedia)라는 개념으로

총괄하였다. 미술과 음악의 결합, 미술과 공연의 결합, 공연과 

문학의 결합 등 장르를 특별히 구분할 수 없는 통합적인 예술

개념이었다. 그래서 플럭서스 운동은 포스트모더니즘, 행위 예술

등의 현대 예술 사조를 직접 탄생시키거나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플럭서스 작가들이 여행과 서신 교환 등 교류가 활발하여, 이 때 

주고받은 서신을 가리켜 메일 아트라고 한다. 주로 엽서 형태의 

콜라주나 작은 크기의 작품이 많았다. 이벤트, 플럭서스 키트, 

게임아트와 같은 예술 형태들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장르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2) 존 케이지 (John Cage, 1912 ~ 1992)

존 케이지는 191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한 미국의 작곡가로

백남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여 무조 음악과 12음 기법의 선구자 쇤베르크

(Arnold Schoenberg, 1874~1951)에게 배우기도 하였다.

그는 피아노 현에 나사, 볼트, 고무, 털실 등을 끼워 소리의

공명을 왜곡시키고 타악기 효과를 내는 ‘장치된 피아노(prepared

piano)’를 발명해 실험적인 작곡을 한다. 또한 일본의 선불교

대가인 다이세츠 스즈키(Daisetz T. Suzuki, 1870~1966)를

만나면서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케이지는 중국의

주역(周易)의 영향으로 주사위를 던져 연주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는 우연성 음악(Chance Music)을 창안해 내기도 

한다. 모든 소리를 실험하고자 했던 그는 역설적으로 침묵의

음악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후에 스스로 가장 훌륭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던 <4분 33초>(1952)를

작곡하게 된다. 조용한 무대와 달리 예기치 않은 관객들의

기침소리, 공연장 밖의 바람소리 등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소리가 작품이 되었다. 백남준과는 1958년 “다름슈타트 

국제 하계 현대음악강좌”에서 처음 만났는데, 백남준은

존 케이지와의 만남 이전을 기원전(B.C. 케이지 이전), 케이지가 

죽은 다음을 기원후(A.D. 죽음 이후)라고 적을 만큼 자신의

인생에서 케이지를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 소리를 음악이라는

전통과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케이지의 예술 세계는 

장치된 피아노부터 침묵의 연주, 전자 미디어의 적극적 수용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백남준에게 영향을 미쳤다. 백남준은 

1959년에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를 발표했는데, 공연에서

그는 녹음된 테이프들을 자르고 이어 붙이는 케이지의 음악

콜라주에 경의를 표하며, 테이프에서 재생되는 소리에 라디오의 

정치 뉴스가 뒤섞이게 했다. 또 장치된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쓰러뜨리고, 시동을 켜 놓은 스쿠터가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했다. 백남준은 <존 케이지에게 바침>(1973)에서 케이지의

<4분 33초>와 자신의 <TV를 위한 선>을 중첩시키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헌정했다.

(3) 샬럿 무어먼 (Charlotte Moorman, 1933 ~ 1991)

샬럿 무어먼은 아칸소주 리틀락에서 태어나 열 살 때부터

첼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 위치한 

센테네리 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과

줄리어드에서 석사과정을 계속했다. 무어먼은 아메리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첼로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교육위원회로부터 

우수 클래식 연주가로 선정될 정도로 첼리스트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백남준을 포함하여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

조셉 버드, 짐 맥윌리엄스, 요코 오노 등 여러 실험적인

예술가들과 활동했다. 무어먼은 칼하인츠 슈톡하우젠의

«오리기날레(Originale)»를 “제2회 아방가르드 페스티벌”(1964)

에서 재공연을 기획하며 백남준과 처음 만나게 된다. 백남준은 

음악을 전공한 전문 여성 연주가가 성적인 제스처가 있는

스코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랐는데, 샬럿 무어먼은 음악에서

금기였던 “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스코어를 수행할 수

있는 퍼포머이자 예술적 동료가 되었다. 샬럿 무어먼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오페라 섹스트로니크(Opera 

Sextronique)>(1967.2.9)로 뉴욕의 필름 메이커스인

시네마테크에서 연주하던 중 총 4악장 중 2악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부터다. 음악에서 금기시되던 성

(性)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어먼은 “토플리스 첼리스트(topless 

cellist)"로 미국 내 명성을 얻는다. 아메리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제명되고 음란죄로 유죄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뉴욕주의 공연법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과달카날 레퀴엠>(1977)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제기했던 <오페라 섹스트로니크> 10주년을 맞아

재공연 되며 당시 법정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백남준의 작품 

중 샬럿 무어먼을 위한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1969)

에서는 플렉시글라스 상자에 작은 TV가 들어있어 실시간 방송 

채널을 볼 수도 있고,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영상이나 백남준이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현장의 영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무어먼은 백남준의 <TV 첼로>, <TV 침대> 등의 작품을

공연하는데, 암 진단과 이후 수술과 치료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1980년대까지 공연을 계속했다. 1991년 11월 8일, 

57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별세했다.

(4) 아베 슈야 (Abe Shuya, 阿部修也, 1932 ~)

1932년에 태어난 아베 슈야는, 백남준의 로봇 시리즈를 가능하게

했던 일본 출신의 기술자다. 대학에서 물리학, 통신공학을

공부했으며, 1964년 백남준과 만나게 된다. 네오다다이즘에

관심이 있던 아베 슈야는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알았을 정도로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아베가 백남준과 협업한

첫 작품은 <로봇 K-456>(1964)이다. 백남준은 1969년 보스턴 

WGBH 방송국의 후원을 받아 일본 도쿄에서 아베와 <백-아베 

비디오신디사이저(Paik-Abe Video Synthesizer)>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신디사이저(Synthesizer)란 ‘합성하는 기계’라는

뜻이다. 아베는 1969~72년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제작에 참여하면서 도쿄방송(TBS)을 퇴사하고, 캘리포니아

미디어 실험 연구소(California Institute of Arts Mixed 

Media Lab)로 옮긴다. WGBH 방송국에서 상영된 생방송

프로그램 <비디오 코뮨>(1970)에서 아베는 신디사이저 작동을 

담당하기도 했다.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3호기: WNET>을 함께 만들어 다시

선보였다. 1984년 백남준 개인전이 개최된 도쿄미술관 입구에는 

“아베 슈야에게 바친다”라는 문구가 걸렸다.⌜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 아베 ⌟라는 글에서 백남준은 “도쿄, 

백남준 관련 용어 및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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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뉴욕 혹은 로스앤젤레스 어딘가에서 아베가 여행 가방을

들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면 그의 가방이 이 박사님의 

왕진 가방처럼 여겨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실제로 그는 나를 염라대왕에게 끌려갈 위기에서 1964년,

1970년, 1984년, 그리고 올해(1992), 이렇게 네 번이나

구해주었다”라고 썼을 정도로 백남준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준 테크니션이었다.   

(5) 머스 커닝햄 (Merce Cunningham, 1919 ~ 2009)

20세기 세계 무용계의 대표적 인물로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 1894~1991)의 수제자였던 머스 커닝햄은

현대 무용에 우연성과 즉흥성을 도입하고, 현대음악의 대가

존 케이지나 추상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클라인, 윌렘 데 쿠닝 등 

음악과 미술, 디자인 등 다른 장르와의 적극적인 혼합을 시도하며

신체언어가 주는 순수표현력의 폭을 확대시켰다. 백남준과 여러 

공동작품을 발표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기술을 단순한

장치 이상의 표현 매체로 그의 작품에 전면적으로 끌어들이며

커닝햄 무용의 전위적 감각을 과시했다. 커닝햄은 그 당시 현대

무용에서 중요시 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나 심리적 묘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동작의 탐구와 움직임의 가능성을 개발하며 무용의

형식적, 형태적 미에 관심을 두었다. 전통을 거부하고 혁신적

사상에 의거한 실험적인 그의 무용은 포스트모던 무용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가 시도한 우연성 기법이나 이벤트를 통한 실험적 

정신은 포스트모던 무용의 근본사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따라서 1960년대의 저드슨 무용단(Judson 

Dance Group)에 와서 포스트모던 무용은 그 형태를 갖추어

갔고, 1970년대의 그랜드 유니온(Grand Union Group)에

이르면서 더욱 더 발전해 갔다. 커닝햄은 작곡가, 미술가,

디자이너 등의 타 예술가와 협동 작업에 있어서도 관념적이고

전형적인 구성을 뛰어 넘었다. 기존의 관계를 벗어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창작과정을 진행함으로서 그의 영향은 

무용계 전체에 파급 되었다. 그의 무용에서 음악이나 미술,

의상 등의 역할은 보조적이거나 종속적이지 않으며 각기 독립된 

개별성을 지니게 되는데, 각 장르나 매체들은 상호 관련성 없이 

자기 고유의 예술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와 같이 커닝햄이

독자적인 무용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용에 

대한 철학과 사상에 근거한다. 커닝햄은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무용의 규범을 깨뜨리고 무용예술과 일상생활의 구분을 타파하여

무용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무용에 대한 독자적인 사상과 철학은 무용의 의미와 미적 

가치를 완전히 변형시켰고, 그가 확립한 안무원리와 작품기법은 

무용계 전체에 예기치 못했던 대전환점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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